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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는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함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34차 남북

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분단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번영을 위해 국내 최고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장이다. 그동안 실

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남북관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왔다.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행사는 박영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과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개회사, 김홍석(육군소장) 국방대 총장 축

사, 1·2세션으로 구성됐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1세션 ‘정전협정 70주년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미래 비전’에서는 손경호·안경모 국

방대 교수와 도경옥 충남대 교수가 정전체제 70년의 의미와 평가, 정전체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우리의 과제, 정전협정의 법적

쟁점과 우리의 과제를 각각 발제했다. 토론에는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호령 한국국방연구

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세션 ‘한미동맹 70주년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국제협력’에서는 박영준 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제자로는 정성윤 통

일연구원 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재천 서강대 교수가 나섰다. 

이들은 한미동맹 70년의 의미와 성과, 한반도 위기관리와 한미동맹의 과제, 국제정치 질서의 재편과 한미동맹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유상범 국방대 교수,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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